
함께하소 축평원 리포트

어린이 축산물 상식왕 탄생,

우리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

고객홍보팀

11일, 갑작스러운 비에 따듯한 음료가 절로 당길 만큼 기온이 뚝 

떨어졌던 일요일. 경기 과천시민회관 체육관은 초겨울 같은 날씨와는 달리 

새봄과 같은 노란 활기에 들썩 였다.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봐야지. 이거 엄마가 뽑아온 것 좀 더 봐봐.” 한 

뭉텅이 인쇄물을 뒤적이는 모녀나, “눈으로 보니 또 다르네. 이런 게 좋은 

닭고기라는 거잖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꾸려놓은 홍보부스 앞에서 실물 

모형과 더불어 공부한 것을 재확인하는 가족까지 .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올해로 6회차인 '우리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다.

미래 축산 소비의 주역인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산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심어주고자 기획된 이 행사는 올해 235명이 사전예선에 

참가하며 우리 축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선 당일에도 

이중에서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축평원 홍보부스

내리는 비에도 장사진을 이룬 장외 이벤트장

등급정보365+ 2015 October 7



함께하소 축평원 리포트

행사관계자들은 내리는 비에 외부이벤트와 포토월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이벤트 

부스는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없이 길게 늘어선 줄이 성공 여부를 대변했다. 본 행시는 1시부터 

본선 참가 접수와 사전행사도 11시부터 였지만 10시가 되기 전부터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긴장 

반 기대 반으로 행사 개시를 손꼽아 기다렸다.

사전접수가 시작되고 참가 학생들이 단체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하자 노란색 단체복 색만큼이나 

산뜻한 아이들의 기운이 현장을 달구기 시작했다. 제일 작은 사이즈도 원피스가 되는 작은

아이부터 제일 큰 사이즈도 쫄티처럼 소화하는 큰 아이까지 다양한 참가자만큼이나 다양한

한우와 귀여운 아기 너는 로맨스, 나는... 그냥 씐나~〜!!

그중의 하나가 우리 한우와 아이들의 

이야기.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아이들과 함께 

한 한우（인형옷）가 있었다. 눈을 댕그라니 

뜨고 한우를 빤히 바라보던 작은 아이 , "소가 

두발로 걸어요〜.” 하며 놀라워하는 모습은 

'사랑스러우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우의 꼬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으니, 

장난꾸러기 친구가 꼬리를 잡고 정신없이 

흔들며 신나했던 것. 개중에는 한우의 눈 

부위를 부여잡고 들여다보며 안에 누가 있나 확인하려 애쓰는 아이도 있었고, 심지어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하는 한우에 변태라도 만난 냥 온 몸을 딱딱히 굳히더니 슬금슬금 몸을 빼다 줄행랑 

놓은 아이도 있었다.

한우인형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이었듯 행사장의 모습도 

참 다채로웠다. 우선, 본선에 

참가한 학생들은 긴장이 역력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사전 

MC의 농담에도 입 꼬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호응이 큰 

친구 1명에게 선물을 주자 

분위기는 바로 반전돼 나중엔 두근두근! 정답 발표를 기다리며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부탁의 말을 해야 했을 만큼 격렬해졌다.

또한 참가자 중에는 떨어졌다고 탈락자석 구석에 앉아 머리를 쥐어 잡고 

눈물을 쏟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틀린 답을 슬쩍 지우고 맞았다고 우기다가 

뒤늦게야 자리를 뜬 친구도 있었다. 모르는 문제에 손을 떨다가 0X퀴즈도 

아니건만 답판에 '。'를 크게 적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당당히 눈을 돌려 옆 

친구의 답을 줄곧 베껴 적다 자리를 다시 섞어 앉은 후 바로 떨어진 참가자도 

있었다.

행사에 푹 빠져 에피소드를 더한 이들 중에는 참가학생들의 부모님도 

있었다. 일례로 사전행사 중 부모님들의 자리 구역을 나눠 응원전을 했는데, 그 

격렬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온몸을 내던져 펄쩍펄쩍 뛰기까지 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아이보다 더 들떠보였다. 여기서 반전은 상품이 머그컵 하나였다는 것. 

1등 했다고 환호성을 지르다가 상품발표에 주저앉던 모습은 이날의 베스트 컷 

중하나로 뽑기에 손색없었다. （다만, 1등수상자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사랑해요” 딸 vs ■레고사줘'' 아들

내 새끼가 촤코다，、，시!！”

이날의 최고의 순간은 의심할 여지없이 시상식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인천 굴포초등학교 6학년 

김나현 학생이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상으로는 최신형 노트북이 수여됐다.

김나현 양은 “원래 고기를 좋아하지만 대회에 참가하면서 축산물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며 

찍은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상을 받게 돼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이날 대상 학생보다 더 크게 기뻐한 사람이 있으니 학생의 부모님 . 그럴 만도 한 것이 

딸이 대상을 받은 것 뿐 아니라 동생인 아들이 최우수상을 나란히 수상한 것이다. 함께 공부한 

자녀 둘이 나란히 , 그것도 큰 상을 받았으니 왜 안 그렇겠는가.

한편,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유무상 평가사업본부장과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윤영탁 사무국장은 우리 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준 학생과 그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아울러 

“오늘 이후로 더 맛있고 건강한 고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 

앞으로 더 많이 人?캉해주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잘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刼状" 대상 김나현 학생과 최우수상 김승현 학생 가족


